
1. 서론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이래 올

해로 데뷔 50주년을 맞는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50년

동안 꾸준하게 히트곡을 내놓은 가수는 ‘가왕’ 조용필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문화평론가 박준흠이 ‘대중음악계에

서 조용필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략)… 제주도에서 한

라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조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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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데뷔 50년을 맞은 조용필 음악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대중음악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용필이 활동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대중음악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는 기성세대의 트로트와 젊은이의 록이 유행했던 시기,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프트 록과 헤비메탈, 발라

드가 혼재했던 시기, 200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후크 송 중심의 댄스음악이 음악시장을 석권한 시기이다. 음악사의 변곡점

마다 조용필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트로트와 록을 접

목하여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은 록음악을 발표하였고, 두 번째 시기에는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에서 두 장르 모두

의 발전에 기여한다. 세 번째 시기에는 후크송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댄스 음악 장르에서도 보컬의 가창력

이 중시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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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o, Yong- Pil’s contribution on K-Pop history as he celebrates the 50th anniversary 

of his debut. The history of K-Pop, when Cho has been active in,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80s was a period when trots and rocks were popular. Soft rock, heavy metal, and ballads came in 

from the mid-1980s to the early 2000s. From the late 2000s to the present, dance music, mostly hook songs, has 

dominated. In every inflection point of K-Pop history, h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throughout various musical 

genres. In the first period, he introduced rock music with the unique emotion of Korea by combining the trot and 

the rock genre. In the second period, h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oth rock and ballad genres. In the third 

period, his hook songs were released to the controversy, but it contributed to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he 

vocal ability of the vocalist in idol groups was emphasized in the K-pop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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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용필 음악의 한국 대중음악사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조용필이 활동한 1960

년대에서 2010년대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의 변화를 고

찰해 본 후, 조용필의 주요앨범에 나타난 시대별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조용필이 한국 대중음악사

에 남긴 업적을 평할 것이다.

2. 문헌 연구 

2.1 한국 대중음악사에 나타난 세 번의 과도기

한국 대중음악의 첫 번째 과도기는 197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오랫동안 유행했던 트로트가 여전히 대중음악

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미군 공연을 계기로 록 음악이

유입되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기

이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록음악은 vocal,

electric guitar, drum, bass guitar의 편성으로 구성되며

197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감성적이거나 간드러지게 부

르는 트로트의 창법과는 달리 거칠게 내지르는 것이 특

징이다[1].

두 번째 과도기는 소프트 록(soft rock)과 헤비메탈

(heavy metal)로 구분된 록 음악과 발라드가 등장한 시

기이다. 발라드는 트로트와 유사한 음악이었으나 이후

‘록발라드’로 발전하며 주류 음악으로 자리매김한다[2].

서정적인 멜로디를 강조하는 들국화, 다섯손가락 등의

soft rock과 빠른 템포와 내지르는 듯한 기타솔로, 보컬

을 중시한 부활, 백두산 등의 heavy metal 그룹이 주를

이뤘지만 발라드는 90년대 신승훈, 조성모 등의 유명 가

수를 꾸준히 배출하며 2000년대 부활, 엠씨 더 맥스 등

밴드 세션에 발라드를 노래하는 록발라드의전성기를 열

게 된다[3].

세 번째 과도기는 80년대후반 혹은 90년대초반에 댄

스 음악이 출현한 시기이다. 록발라드가 주류 음악이 된

이후에 록발라드가 배제된 새로운 스타일의댄스 음악이

등장했다는 시기적 구분보단, 현재의 음악시장을 장악하

고 있는 ‘후크송(hook song)’이라 불리는 록, 발라드, 댄

스 음악이 혼재된 음악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로 보는 것

이 적절하다[4].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후크송’은 주로 단순한 영어로 된짧은모티브를 반

복하여 짧은 시간 안에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된 노래들로, 4분 내지 5분 정도의 긴 곡

전체를 듣는 것을 지루해하는 현대인들을 사로잡기에 적

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팝의 주류로 성장했다[5].

2.2 조용필 음악의 시기별 특징 

조용필의 데뷔 앨범은 <Lead me on>을 비롯한 몇몇

곡을 수록한 앨범이지만 조용필의 1집 앨범이라는 것 외

에 특별한 음악사적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가 나름의

음악 철학을가지고 흥행에 성공한앨범인 <돌아와요 부

산항에>가 그의 첫 흥행작이다. 2/4박자의 원곡 트로트

를 4/4박자로 편곡해 발매하게 된다. 히트를 한 트로트

곡인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 밖의 여자’ 외에도 빠른 박

자의 ‘너무 짧아요’, ‘단발 머리’ 등이 실려 있으며, 각각

록과 디스코의 초기 형태를 띤다[6].

Fig. 1. ‘Come back to Busan port' album cover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앨범은 7집으로, 여기에는 경쾌

한 록인 ‘그대여,’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드럼, 베이스,

전자 기타의 소리가 두드러지는 록의 형태를 띠면서도

한국의 대중적 감수성이 묻어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7]. 해당 시기인 80년대의 조용필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

하던 시기로, 이후 10여 년 동안 라이벌 없는 최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다[8].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최신작인 2013년의 19집 앨범

<Hello>를 주목해야 하는데, 조용필은 놀랍게도 후크송

(hook song)을 발표한다[9]. 히트곡 ‘bounce’는 후렴구에

짧은 ‘bounce’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후크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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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보여주며, 심지어 타이틀곡 ‘Hello’에는래퍼버벌

진트의랩도등장한다. 록과후크송그리고힙합의 결합은

1980년대부터 런 디엠씨(Run-D.M.C.)와 에어로스미스

(Aerosmith)의 콜라보레이션 등 해외 선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으며, 록의 선구자 격인

조용필이 시도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

까지 했다.

Fig. 2. ‘Hello' album cover

3. 조용필 음악의 대중 음악사적 의의

3.1 트로트와 록의 결합을 시도 

앞서 말했듯이 대중음악은 이전까지 기성세대를 중심

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트로트와 신세대들사이에 퍼지던

록으로 양분됐다. 트로트 장르에서는 남진과 나훈아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신중현과

엽전들, 산울림, 조용필 등이 이끌던 록이 새로이 등장하

면서 대중음악계가 양분되었다.

그러나해당 시기의 두장르는 서로 조화를이루기 힘

들었다. 즐겨 듣는세대부터 달랐다. 한, 그리움의 정서를

다루는 트로트와젊음, 이상 등의 정서를 다루는 록 음악

은 악기와 형태라는 표면적인 요소뿐 아니라 다루는 정

서부터 융합되기 힘들었다. 신중현과 엽전들, 산울림 등

대부분의 록 밴드들은 청년 세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

다.

조용필의 음악이 음악사적 의미를 갖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조용필이 처음 흥행에 성공한 앨범은 <창밖의

여자>로, 곡의 형태는 트로트이지만 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간주의 기타 솔로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라

는 노랫말을 써서 당시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젊은 세대

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한다. 더욱이 같은 앨범에 디스코

풍의 ‘너무 짧아요’와 ‘단발머리’와 같은 록 장르의 음악

까지 선보였는데 이 곡들은 아직까지도 리메이크될 정도

로 여러 세대의 공감을 얻는 불후의 히트곡이 되었다

[10]. 미군 부대에서 록을 기반으로 음악을 시작한 조용

필이었지만, 록의 형태와 정서만을 고집한 동시대의 록

밴드들과 달리, 조용필은 록의 형태에 트로트의 정서를

녹여 내거나, 트로트의 형태와 록의 정서를 혼합하는 두

장르의 융합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는 무명가수에서 기성,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

수로 발돋움한다. 이로써 조용필은 한국에 적합한 정서

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중음악은 조

용필로 인해 트로트와 록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

공할 수 있었다.

3.2 soft rock과 ballade로 다원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서정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soft rock과 강렬한 sound를 중시하는 Heavy

metal이 전성기를 이뤘으며, 그 사이에 트로트와 유사한

형태를 띠던 발라드 또한 꾸준한 진화를 통해 주류 음악

으로 자리 잡았던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끌었던 다원적

인 시기이다[11].

들국화의 1집앨범 <들국화>는 ‘행진’, ‘그것만이 내세

상’이라는 히트곡이 당시 청년 운동의 주제가 역할을 하

며 최 전성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록을 이끌었다. 한편 헤

비메탈록은부활, 시나위, 백두산 세개의 밴드를중심으

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전까지 꺾는 창법 등 트

로트와 유사했던 발라드는 이 시기에 유재하, 김광석, 김

현식 등의 포크가수 들을 통해 최근의 발라드에 더 가까

운 모습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러한 다원화된 시기의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을 모

은 축소판이 바로 조용필 7집(1985)이다. 타이틀곡 ‘여행

을 떠나요’, 히트곡인 ‘그대여’ 등은 빠른 록의 형태를 띄

고 있어, 록 밴드들과 함께 록의 전성기를 이끈다. 한편,

위대한 탄생의 밴드 키보드 세션으로 참여했던 故 유재

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작곡자인 유재하 (1987)보다 2

년 먼저 7집 앨범에 실었는데, 여기서 조용필 특유의 음

색을 배제하고 무명의 포크 가수 유재하의 모창을 했다.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4호202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를 누리던 조용필이 이

곡을 발표해서 대한민국 전 세대에 각인시켰다.

이 곡의 인기로 인해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

에서, 조용필은 여러 록 밴드들과 함께 본인의 뿌리였던

록 음악을 이끌면서도 의도치 않게 발라드의 발전에 자

양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 그 뒤를 이어 8집 <허공>을

발라드 앨범으로 발매하게 되는데, 조용필의 성장에 이

바지한 유재하의 발라드 곡의 흥행으로 인해 주력 장르

가 바뀌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Fig. 3. The first album of Sinawe, ‘Heavy metal Sinawe'

album cover

3.3 후크송에 도전

2000년대 초반까지 록, 발라드, 댄스 음악으로 음악 시

장이 다원화 되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댄스 음악, 그 중에서도 ‘후크송’이 음악시장을 석권하고

있다[12]. 록은 솔로로활동하던 김경호의 성대결절로 인

한 휴식기를 끝으로 마이너 장르로 전락하게 되었고, 발

라드는 버즈, 엠씨 더 맥스 등 발라드 밴드들과 디쎔버,

SG 워너비 등의 발라드 보컬 그룹의 해체 및 군 입대 이

후 이전의전성기만큼의인기를 얻지 못한다. ‘힙합’ 장르

가 또 다른 인기 장르로 떠오르기는 했으나 쏟아져 나오

는 댄스 음악에 비해선 그 인기가 일부 팬 층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13].

장르 획일화 물결 속에서 원로 가수들은 대부분 본인

의 장르를 고집한다. 이미 팬 층을 확보했거나 이미 팬층

을 확보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므로굳이 본인의

장르를 버리거나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잘못된선택이라고는 할수 없다. 모두가

시장성 있는 장르를 도입하면 음악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고우리가들을 수있는 음악 또한제한될것이기때

문이다[14]. 그러나 메이저 장르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본인의 장르를 완고하게 지키거나 심지어 대부분의

원로 가수들이 ‘후크송’을 비난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원로 가수들의 존경을 받던 조용필의 19집앨범 <Hello>

는 가히 파격적이었다. 음색만 조용필일 뿐, 음악적 스타

일은 완전한 ‘후크송’이었다[15]. 히트곡인 ‘Bounce’의 후

렴구는 ‘bounce’가 계속되었고, ‘you make me bounce’라

는 짧은영어 문장을 삽입하는것 또한여느아이돌의음

악과 다를바 없었다. 심지어 타이틀곡 ‘Hello’는 래퍼버

벌진트가 참여했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 가수들에게 익

숙한 행태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당

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싸이의 ‘젠틀맨’을 누르고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다.

안 그래도 성역화 되어 비판이 금기시된 가왕 조용필

이 후크송의 흥행에까지 성공하니 ‘후크송’을 비난하면

의식 있는 음악가 취급을 받던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

겼다. 음악성에 논란이 일던 후크송이 대중 음악계 최고

권위를지닌가수라는 방패를얻은 것이다. 이후 ‘실력 있

는 아이돌’, ‘실력파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댄스

그룹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의 ‘가창력’을 중시하

며 후크송을 부르는 가수도 음악성을 평가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오디션 프

로그램도 양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외모나 스타성만을 중

요시하던 초기 ‘후크송’ 문화에서 탈피하여 가창력을 겸

비한 가수를 원하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조용필의 역할이 컸다.

4. 결론 및 토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석권과 같이 오늘날의

K-pop의 성과의 뒤에는 세대를 아우르며 시대를 관통하

는 존재감을 가진 조용필 같은 선배들이 가요사의 변곡

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온 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트

로트와록의 혼재, 록의전성기와발라드의 태동, ‘후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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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획일화 세 시기로 구분했으며, 변화 과정에서 조

용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조용필은 대중음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트로트와 록이 각자의 세대를 노리며 대립하는

중에 조용필은 트로트의 형태에 젊은 세대의 감성을, 록

의 형태에 기성 세대의 감성을 담는데 성공했으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성장한다. 또한 한국 대중

음악은 조용필에 의해 두 장르의 융합에 성공했으며, 한

국의 고유의 정서를 담은 한국만의 록이 발전할 수 있었

다.

둘째,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에는 전성기를

이끌던 록 밴드들과 함께 여러 록 음악 히트곡을 발표했

을 뿐 아니라 유재하라는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발라드

의 인기에 시동을 건 후 발라드의 상승세 속에서 조용필

또한 발라드 앨범을 발매한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조용

필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거나 발전시켰다고보기는 힘

들다. 발라드의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본인 밴드 유재하

의 곡을 빌려 썼을 뿐이다. 록의 전성기에 록 음악을 발

매하긴 했지만, 실험적인 곡 보다는 한국의 정서에 맞도

록 흥행을 위한 곡 위주로 발매했다. 해외 록 그룹 못지

않게새로운음악에 도전했던 부활, 백두산, 시나위 세그

룹에 비해 음악의 혁신성은 떨어졌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후크송’의 물결속에서 록 음악에 ‘후크송’

을 결합하여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후크송에 대하여 냉

소적인 원로가수들의 시선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음악계

에서 ‘후크송’ 가수들도 외모나 스타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가창 실력을 인정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해당 시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물론 원로 가수와 신인 가

수의 공동 작업과 가수들의 음악성향상이라는 측면에선

한국 대중음악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명성에 기댔음을 전혀 부인

할 수는없다. 만약 ‘가왕’이라 불리던 조용필이 아니었다

면 흥행을 위해 록을 버리고 후크송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대중성과 최소한의 음

악성은 증명했으나 ‘후크송’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용필

본연의 장르인 록의 비중을 높인 음악으로 도전에 성공

했다면 좀 더음악적완성도가 높은음악을발표할수 있

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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